
D O P원료 구득난 "심화"
무수프탈산·알콜류 가격 급등으로 가동률 7 0 %선

국내 가소제시장이 기초원료의 가격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소제는 최근 무수프탈산을 비롯해 옥탄올 등 각종 알콜류의 가격급등으로 원

가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데다 원료의 공급부족으로 물량확보마저 어려워 저조한 가동률을 기록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저조한 가동률로 인해 국내 가소제 생산기업들은 수출을 5 0 %정도 줄이고 내수공급에 치중하

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원료의 가격동향을 보면, 옥탄올의 경우 9 4년 상

반기 톤당 6 0 0달러 내외이던 것이 9 5년5월 현재 톤당

1 1 0 0달러로 8 3 %의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무수프탈산은 9 4년초 톤당 5 5 0달러이던 것이 6월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9 4년9월 1 1 0 0달러선에 달했으며

9 5년5월 현재 C I F기준 톤당 1 4 0 0∼1 5 0 0달러까지 상

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 O P는 9 4년 하반기 톤당 1 1 0 0달러 내외이던 것

이 현재 1 7 0 0달러로 5 4 %의 인상률을 기록, 원료가 인

상분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소제 생

산기업들이 원가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초원료의 가격강세가 지속될 경우 D O P가격도 추가적

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DOP 생산능력은 애경유화 1 4만톤을 비롯해 L G화학 1 3만톤, 한화종합화학 7만톤, 코손화학

2만톤 등 총 3 6만여톤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옥탄올을 자체생산하고 있는 L G화학만 풀가동을 유지하고 있고 기타 기업들은 원료난

으로 인해 6 0∼7 0 %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수프탈산과 옥탄올 등 기초원료는 수급이 세계적으로 타이트해 가격강세가 9 5년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가소제 생산기업은 물론 국내 플래스틱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플래스틱가공업계는 기초레진 뿐 아니라 각종 플래스틱첨가제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으며 각종 첨가제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국내 합성수지 수요시장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합성수지 및 첨가제 가격이 9 5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플래스틱가공

기업들의 부도 및 생산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원료확보와 가격조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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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OP 및 원료 가격추이(단위 :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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